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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2010년 최고의 이슈는 스마트폰의 표주자인 애 의 

iPhone [1] 이라고 할 수 있다. 재 한국의 IT 시장의 

최고의 심은 스마트폰이며 이를 부각 시킨 최고의 주

역은 iPhone의 도입이다. 2009년 말 모든 IT 계자는 

iPhone이라는 애 사의 스마트폰을 가볍게 봤었지만, 

2010년 도입 이후 거의 7개월이 지난 시 에서는 

iPhone 이라는 새로운 트 드는 한국을 IT강국에서 IT

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IT수 을 거침

없이 추락하게 하 다.

이 듯 iPhone 충격이 큰 이유는 iPhone에 들어가는 

OS(Operating Systems) 즉 랫폼(Platform)이 기존

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. 기존의 한국의 스마트폰  

핸드폰은 OS와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한번 출시되면 OS

의 생명은 하드웨어와 같이하게 된다. 한 핸드폰에 들

어 있는 여러 응용 로그램 한 처음 출시될 때 그 로 

여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로그램을 따로 받는 다

는 생각을 하지 못하 다. 즉 핸드폰  스마트폰에 있는 

OS의 요성을 간과하고 하드웨어 사양만을 요한 

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

이러한 한국 모바일 시장에 애 의 iPhone이 들어오면

서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 사양이 아닌 사용

이 편리한 OS와 터치(touch) 몇 번으로 받아서 사용할 

수 있는 방 한 응용 로그램의 AppStore에 푹 빠지게 

되면서 지 까지의 자신이 사용한 모바일 기기에 한 

생각이 바 게 되었다.

이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하드웨어 스펙이 아닌 애

리 이션 즉 응용소 트웨어라고 말 할 수 있다. 그 로 

iPhone이 들어올 시기에 한국에서 옵니아(1,2)라는 스마

트 폰이 있었지만 둘은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다. 그 후

에도 사양만으로 따지면 iPhone 보다 훨씬 좋은 스마트 

폰이 출시되었지만 다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. 

왜 사람들은 애 의 iPhone에 열 하는 것일까? 그 이

유를 생각 하 을 때 가장 요한 요소는 분명 랫폼일 

것이다. 이는 애 의 iPhone이 맹목 으로 좋다는 것이 

아니라 애 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한 철학이 

사람들의 마음을 움직 다고 볼 수 있다. iPhone에 들어 

있는 애 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개발자가 자신의 노력

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? 한 콘텐츠 작자가 안 하게 

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스마트폰을 

사용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? 라는 철학이 

그 로 들어 있다. 이러한 철학이 iPhone이라는 새로운 

랫폼을 만들었고 더 발 하여 iPad 등으로 확산되면서 

 세계 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.

2. 스마트폰의 별들의 전쟁
재 스마트폰 OS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회

사는 구 과 애 이다. 애 이 시장을 먼  선 했지만 

구 의 안드로이드[2]는 든든한 연합 선을 구축하면서 

매년마다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. 최근 북미에서 안드

로이드 웹 트래픽이 아이폰 웹 트래픽을 넘어 섰다는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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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를 읽었다. 게다가 안드로이드 앱 한 불과 몇 개 월 

만에 5만개를 넘었다고 한다. 안드로이드가 생각보다 더 

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시장에

서 결국 안드로이드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치

고 있다.

하지만  다른 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. 

구 의 안드로이드와 애 의 아이폰은 둘 다 OS를 심

으로 개발되지만 폐쇄성과 개방성이 확연히 다른 랫폼

이다. 안드로이드 폰은 개방성을 시하고 아이폰은 폐

쇄성을 시한다. 이는 각각 장단 이 있다. 

먼  구 의 안드로이드를 살펴보면 구 의 정책에 맞

게 오 소스로 개발되어 개방성을 요한 경쟁력으로 내

세우고 있다. 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는 

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맞게 OS를 커스텀마이징 할 수 

있다. 이러한 은 장 이면서 단 으로 작용할 수 있다. 

그 한 로 재 국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는 

iPhone의 항마로 각 업체 마다 여러 스마트폰을 내놓

고 있지만 각 회사마다 같은 안드로이드이면서 다른 안

드로이드로가 되어 버렸다. 이는 개발자가 스마트폰의 

특성을 타는 응용 로그램을 개발 하 을 때 각각의 모

든 안드로이드폰을 상으로 테스트하고 심각하면 각 안

드로이드폰에 따라 버 을 다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

이 생기게 된다. 한 안드로이드 OS의 버  업이 생

겼을 때( 재 안드로이드는 반년에 한 번씩 버  업을 

하고 있음) 각 회사는 이를 다시 커스텀마이징 하고 제품 

출시할 때 내 놓은 응용 로그램 한 업그 이드  심

각하면 다시 개발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

다. 이는 그 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제조사의 역

량에 따라 버  업을 포기하게 되어 살아 있는 스마트폰

이 아니게 되어 소비자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.

반 로 아이폰의 경우 폐쇄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. 

OS  하드웨어 체를 애 사에서 개발하고 AppStore

에 올라가는 응용 로그램 역시 애 의 심사를 받고 있

다. 따라서 개발자는 재 나와 있는 iPhone을 상으로 

개발하고 테스트하면 된다. 한 모든 제품의 OS가 같

기 때문에 개발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

로그램이 빠르게 개발되고 배포 되고 있다. 버  업 

한 애 에서 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아이폰 사용자는 

동시에 업그 이드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가장 요하다

고 할 수 있는 은 새로운 iPhone이라던지 구형의 

iPhone이라던지 상 없이 스펙이 따라오는 한 모든 제

품이 동일 한 OS 업그 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애

의 iPhone의 신제품 주기는 매년 그래왔듯이 1년이다. 

하지만 다수 통신사가 2년이라는 약정으로 iPhone을 

매하기 때문에 iPhone 사용자는 2년 동안 같은 

iPhone을 사용하게 된다. 빠른 IT 기술의 발 으로 같은 

제품을 2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형기기를 사용한

다는 이다. 하지만 애 은 이러한 사용자를 버리지 않

고 기기는 구형이지만 OS만은 신형으로 사용하게 하고 

2년의 약정이 끝난 사용자를 자연스럽게 새로운 iPhone

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. 이러한 방식은 이번에 새

롭게 출시되는 iPhone 4에서 약 매 하루만에 60만

를 팔아치워 벌써 품 이 되어 버린 미국의 상황에서 

그 로 나타나고 있다.  

스마트폰 시장에서 애 과 구 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

데 그 존재감이 없어진 기업이 있다면 바로 마이크로소

트사[3]이다. 지난 기사에서 애 사의 자산이 마이크

로소트 를 앞질 단 소식을 보고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

생각 했다. 포켓 PC 시 부터 따지면 10년이 넘는 역사

를 지닌 도우 모바일이 3년도 안 되는 신생 OS인 

iPhone과 안드로이드에게 스마트폰 시장을 내주었으니 

마이크로소 트도 뭔가 큰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

다는 실히 깨달았고 그 실함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

도우 폰 7이다. 마이크로소 트는 바르셀로나에서 열

린 Mobile World Congress 2010에서 언론에 도우 

폰 7 OS를 처음 공개하면서  도우 모바일 이  버 과 

 다른 모습과 타 경쟁사들의 OS들과  다른 

UI/UX를 통해 수많은 언론들에게 호평을 받았다. 이

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 도우 폰 7 OS를 보면서 

마이크로소 트가 새로운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우 를 

차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마이크로소 트

는 지 까지 그래 왔듯 늦게 시작하지만 항상 최종 승자

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. 그 가 지  우리가 많이 쓰고 

있는 데스크탑용 OS 인 Windows를 들 수 있다. 발표 

그 로 도우 폰 7 OS 가 나온다면 아마 최종 승자는 

마이크로소 트가 아닐까 생각한다.

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우선 늦게 시작한 만큼 마이크

로소 트는 구 과 애 의 장 만을 수용할 수 있을 것

이다. 구 의 장 이 하드웨어 개발을 마이크로소 트가 

아닌 다른 기업에서 개발한다는 과 애 의 장 인 OS

는 마이크로소 트에서 주도 으로 한다는 이다. 즉 

하드웨어 기기는 구나 만들 수 있지만 OS는 마이크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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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트에서만 개발하여 리 한다는 이다. 따라서 개

발자는 애 의 랫폼과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응용 로

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

과 성능의 하드웨어를 선택하여 구매 할 수 있게 된다. 

한 개발언어를 새로운 언어가 아닌 기존 Windows 개

발언어인 C#을 바탕으로 막강한 개발 툴인 Visual 

Studio를 사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iPhone처럼 애 용 

컴퓨터를 구매하지 않고 안드로이드처럼 사용하기 불편

한 개발환경과 그 차이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응용 로

그램이 개발되지 않을 까 한다. 많은 개발자들이 C#언어

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우 폰 7 개발 툴을 다운 

받아 불과 몇 분 만에 기존의 지식만으로 손쉽게 원하는 

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.

아직 어떤 스마트폰 랫폼이 더 좋다고 단하기도 

이르고 향후 가 승리할지는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단

하지 않을까 한다.

3. 향후 스마트폰의 대세는 누구일까? 
향후 스마트폰의 세는 구일까? 지 까지의 시장 

흐름을 고려하 을 때 100% 마이크로소 트사가 만든 

OS가 주도할 것으로 단된다. 이는 구 과 애 이 재 

방식 로 정책을 고수하는 재 하에서 이다.

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마이크로소 트사는  세계 

PC의 OS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이다. 그 만큼 도우와 

가장 잘 연동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이 이 

있다. 그 뿐만 아니라 iPhone의 단 으로 불리는 비즈니

스 분야에서도 마이크로소 트는 Exchange, MS 

Office등 도우 폰 7과 함께 연동 할 수 있는 로그램

이 많다. 최근 도우 폰 7과 연동되는 MS Office의 모

습을 본 후 이러한 생각은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. 특히 

PC OS 유율이 거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

으로서는 도우 폰 7의 유혹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

으로 생각된다. 지 은 삼성과 엘지 등 국내 업체들이 

iPhone을 항하기 하여 안드로이드를 쓴다고 하지만 

도운 폰 7 이 나왔을 경우 계속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

들어가는 안드로이드를 고수할지 도우 폰 7을 선택할

지는 참으로 기 가 된다.

 다른 이유는 OS의 업그 이드 방식이다.[그림 1]을 

보면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트 가 업데이트 된 OS를 내

놓으면 제조사에서는 커스텀마이징 된 부분을 버 에 맞

게 수정해서 마이크로소 트로 보내게 되고 마이크로소

트는 이를 일 으로 도우 폰 7 사용자들에게 업데

이트 버 을 보낸다. 업데이트 양이 으면 무선 통신 망

을 통해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 양이 클 경우에는 

Zune이라는 싱크 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해서 

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. 제조사에서 커스텀마이징 

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 인 만큼 지속 인 펌웨

어 업데이트를 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

고 그 만큼 소비자들은 빠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된

다. 구 과 같은 환경 속에서 iPhone과 같은 장 을 찾

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. 즉 스마트폰에서 빠

르고 지속 인 펌웨어 업데이트가 요하다는 을 고려

하여 생각해낸 방법이 아닐까 한다. 

▶▶ 그림 1. 윈도우 폰 7 업그레이드 구조[3]

4. 결론 
애 , 마이크로소 트, 구 등의 보유를 합하면 국

가부도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계 경제를 소용돌이로 몰아

넣었던 그리스를 구제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된다는 기사

를 보았다 [4]. 이는 SF 화에서처럼 국가가 아닌 기업

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내용이 비단 화에서만 아니라 

차 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. 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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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미국만이 아니라  세계 사람들

이 환호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더는 애

사가 미국이 아니라 꼭 우리 에 있는 회사처럼 느껴

지는 은 이상하지 않다.

재 국내의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서 iPhone이라는 트

드가 굳게 닫  있는 통신환경을 개방시키고 국내 최

고의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기

업철학이 얼마나 세상을 빨리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다. 

‘ 략  직 (Strategic Intuition)' 자인 미국 컬럼

비아  리엄 더간(William R. Duggan) 경  교수

[6]는 “애  스트 잡스와 마이크로소 트 빌 게이츠는 

결코 새로운 뭔가를 발명한 것이 없다. 그들은 아이디어

를 모두 훔쳤다. 밖으로 나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최선

의 것이 발견되면 가져와서 조합했을 뿐이다. 그것이 그

들이 한 창조다“라고 했다[5]. 그에 따르면 ”창조는 찾고 

조합하는 것“이다. 즉, 문제에 부딪치면 밖에 나가 부분 

부분 나눠 정보 사냥 내지 아이디어 도둑질을 하고 그것

을 짜맞추기 하는 것이다. 그 게 하다보면 이 에 생각

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섬 처럼 번득이게 된다는 것이

다. 최  스마트폰 아이디어를 내 것이 국내 기업인 삼성

이라는 을 봤을 때 기업의 철학이 어떤 한 결과를 내는

지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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